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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45년 경력 보수 원로 정치인’ 박창달 前 의원

‘보수 심장’ 대구 경북서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 보탠다

〇 25일 이 후보와 차담회 갖고 ‘성공적인 차기 민주 정부수립’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 모아

〇 대구경북 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 ‘TK 세력 확장’ 청신호

〇 윤석열 후보와 보수 야당 한계 실망해 탈당 … “이재명은 실용으로 국가 발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최근 국민의 힘을 탈당한 45년 경력의 ‘보수 원로 정치인’인 박창달 前 국민의 힘 의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보수 여당의 한계를 이유로 지난 

19일 국민의 힘을 탈당한 박 前 의원은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경북총괄선대위

원장을 맡아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주무대로 45년간 정치 활동을 이어온 박 

前 의원이 전격 가세함에 따라 이 후보의‘TK 세력 확장’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

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와 박 前 의원이 2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모 식당에서 

30여 분 간 차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차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前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보수 야당의 모습과 윤석열 선대위 

체제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를 떠나 ‘실용의 가치’실천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의원은 1975년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45년 보수 외길을 걸



어온 정치인으로 ‘조직의 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조직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까지 총 7번의 대선을 치렀으며, 지난 2000년부터 제15,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3선)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80년대 민주정의당 창당 당시 대구·경북 사무처를 총괄했으며, 제17대 대선 이명

박 특보단장과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

다.


